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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농 아산 등 4인의 화가 의기투합 목포팔경 그림으로 남겨
목포관광안내서 등에 흔히 게재되어 알려지고 있는 목포팔경의 그림에는 사연이 담겨 있다. 1981 년 목
포의 저명한 화가 4인이 목포의 명승지를 그림으로 남겨 목포시에 보관하자며 의기 투합한 것. 남농(南
農) 허건, 아산(牙山) 조방원, 도촌(稻邨) 신영복, 백포(白浦) 곽남배 등 4인의 화가들은 각자 두폭의 작
품을 그려 목포팔경을 완성했다. 이 그림은 현재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 정태영기자

목포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다 한
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 남도의
질퍽한 사투리와 함께 한 바다와, 유
달산, 그리고 다도해의 끝없이 펼쳐
지는 섬들을 휘감아 우리들의 얼굴
을 감싸는 남도의 바람.
그대여! 때로는 아침 안개에 쌓
여있는 유달산, 고하도 앞바다의 그
림 같은 여러 척의 배들, 가을 달빛
을 맘껏 껴안은 영산강을 본적이 있
으신지.
너무나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을
잊기 쉬운 목포의 자연 경관. 그 향
연 속에 빠져들고 싶은 그것은 목
포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목포
팔경(木浦八景)’이다.
그렇다고 해서 목포팔경을 단순한
아름다운 여덟가지 경관으로만 생각
하지 마시라. 이곳에는 선비들의 풍
류뿐만 아니라 근 현대 목포인들의
한과 설움이 담긴 곳이다. 목포팔경
은 목포의 문화와 삶을 표현하고 있
는 것이다.
사람들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목포팔경은 각각 다른 곳으로 표현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추
구하는 그 본질은 같았다.
유달산 중턱의 유선각(儒仙閣)에 걸
려 있다가 지금은 목포문화예술회관
에 전시되어 있는 유선각 현판에는
목포팔경으로 유산기암(儒山奇巖), 용
당귀범(龍塘歸帆), 아산춘우(牙山春
雨), 학도청람(鶴島晴嵐), 금강추월(錦
江秋月), 입암반조(笠岩返照), 고도설
송(高島雪松), 달사모종(達寺暮鍾)이
적혀 있다.
이 편액을 쓴 사람은 1950 년대
목포시장을 역임한 하동현씨였다.
(제6대 1952.4.10~1952.5.7, 제
8대 1952.10.24~1959.8.7 재임)
하 前 시장 또한 목포항에 입 출
항하는 선박과 삼학도, 영산호, 다
도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선각에서 목포팔경의 아름다움에
심취했으리라.
이제 그 목포팔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자.

▲제1 경- 유산기암(儒山奇巖)
유달산은 기묘한 바위들로 유명하

다. 옛날 스님들이 만물봉이라 불
렀을 정도로 손가락바위, 두꺼비 바
위, 군함바위, 장사 오줌구멍, 부엉
이 바위 등 수많은 기묘한 바위들
이 있다. 사람이 맘 먹은 형태를 그
려놓고 보면 영락없이 보일 정도로
오묘하다고 했다.

▲제2 경- 용당귀범(龍塘歸帆)
돛단배가 고하도 용머리 앞을 돌
아오는 풍경이다. 용이 누워있는 형
상을 하고 있는 고하도는 용의 섬
이라고도 했다. 또 목포를 병풍처

럼 감싸 안고 있다하여 병풍도로 불
리기도 했다.

▲제3 경- 아산춘우(牙山春雨)
봄비가 내리는 아산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아산은 삼학도 건너편 영
암쪽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정상이
마른모꼴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봄비는 정적이면서도 생명력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숲 사이
로 물안개와 봄비가 어울리는 장면
은 동양적인 산수화를 보는 듯 하
다.

▲제4 경- 학도청람(鶴島晴嵐)
아지랑이 필 때 맑은 기운이 느
껴지는 봄날의 삼학도로, 단풍으로
물든 삼학도의 가을풍경을 뜻하는
삼학풍림(三鶴楓林)이 목포팔경의 하
나로 대신 언급되기도 한다. 삼학
도는 현재 복원화 사업이 한창이다.

▲제5 경- 금강추월(錦江秋月)
가을 달빛이 어린 영산강의 아름
다운 풍경이다. 강에 비치는 둥근
달은 예로부터 시의 주요 소재로 등
장할 정도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

로 꼽히곤 했다. “온 세상이 모
두 가을달 아래 있음은 옛부터 동
정호 하나뿐이었다.(四海共秋月/ 萬
古一洞庭)”는 시에서 보듯, 가을
날 밤의 달빛은 동양적인 아름다움
이다.

▲제6 경- 입암반조(笠岩返照)
목포의 명승지로 꼽히는 갓바위
를 저녁 노을 빛 사이에서 바라보
는 풍경이다. 입암은 갓바위의 허
리에 해당하는 입암산(笠岩山)을 말
한다. 전설이 깃든 갓바위는 목포
를 상징하고 있다. 이 갓바위에서
바라보면 부흥산과 문도, 나불도, 영

암의 두리봉 등이 동남쪽으로 보이
고 서쪽으로 목포 시가지와 유달산,
삼학도 등이 보인다. 바닷가에 서
있는 이 갓바위는 한 쌍이다. 바다
를 향하고 서 있는 이 바위는 큰
것은 8  m가량, 작은 것은 6  m가
량이다.

▲제7 경- 고도설송(高島雪松)
겨울철 고하도의 눈 덮인 소나무
의 풍경. 고하도는 유달산 밑에 있
는 섬이라 하여 고하도(高下島)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하는데, 고
도설송이란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고하도의 해송(海

<1>하늘이 준 선물, 목포팔경

관광으로 목포경제를 살리자는 주장들이 제
기되고 있다. 목포투데이는‘관광목포’의
핵심역량을 찾자는 취지로 ‘신목포팔경여
행’을 연재한다.

松)위에 하얀 눈이 덮여있는 겨울
풍경이다. 눈꽃은 그 어떤 붓으로
도 쉽게 그릴 수 없는 조화로운 풍
경이다.

▲제8 경- 달사모종(達寺暮鍾)
유달산 달성사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의 고즈넉한 풍경. 원
래 연무에 쌓인 산속에 자태를 드
러내는 절로부터 들려오는 종소리
는 신비감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껴안는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상징
되기도 한다. 저물 만(晩)자를 써서
달사만종(達寺晩鐘)이라고도 한다.
               / 정태영기자

고도설송                                         금강추월

달사모종                                          아산춘우

용당귀범                                          유산기암

입암반조                                          학도청람

눈덮힌 고하도(위)와 유달산 야경(오른쪽) 등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위 사진은 1950년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목포팔경
현판. 유달산 유선각에 걸려있었던 것으로 현재 목포문화예
술회관에 전시되어 있다.

“동양적 아름다움의 백미”
   가장 목포다운 경관 …예술로 승화

유산기암, 용당귀범, 아산춘우, 학도청람
금강추월, 입암반조, 고도설송, 달사모종

유달산 고하도 삼학도 등
목포 대표 명승지의 매력

주소 | 전라남도 목포 산정동 1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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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노선(버스터미널 → 삼학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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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웨딩문화원 2주년 기념 사은 대축제
예식홀        에스컬레이터          피로연장            연회장

호성웨딩문화원
Hoseong Wedding Culture Center

hoseongwedding Culture Center

호성웨딩문화원

토탈웨딩서비스(드레스, 웨딩사진, 메이크업)

최첨단 디지털 영상시스템

피로연 4개홀(1,700석), 전층 에스컬레이터

호텔식 연회, 돌, 칠순, 팔순 및 각종세미나
500대 동시주차가능,  (대형1곳, 소형3곳 1,500평)


